
전국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 성명

기획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의 비위 의혹이 세상에 드러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김 사장은 특정 
건설사와 돈으로 얽힌 유착 관계는 물론 자신의 사익을 위한 지면의 사유화, 회사 공금 횡령 등 
단 한 가지 사유만으로도 해임이 마땅한 비위 행위를 이미 여러 건 저질러 왔음이 만천하에 드
러났다. 김 사장은 그러나 정수장학회의 비호 속에 지금도 여전히 부산일보 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사이 부산일보와 구성원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지난 75년간 
부산을 대표하는 유서 깊은 언론사로서 독자들과 쌓아온 부산일보의 신뢰는 당장이라도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고,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도 역시 부산일보와 함께 동반 추락하고 있다. 

  언론사와 기사의 힘은 신뢰에서 시작한다. 기사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가장 큰 폐해 중 하나는 
언론의 사유화, 지면의 사유화이다. 공적 가치를 앞세워야 할 언론 기사에 신문사 사장의 사적 
이해관계가 반영된다면 어느 국민이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믿고 읽을 수 있겠는가. 김진수 부산
일보 사장은 외부 자본과 결탁하여 기업 청탁성 기사를 지면에 싣고 그 대가로 개인의 사익을 
챙기는 등 언론사 사장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 왔다. 최소한의 
언론의 책무, 언론 윤리를 생각했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됐을 일들이다. 심지어 김 사장은 회사 공
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진수가 부산일보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이
유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는 얘기다. 

  정수장학회는 그러나 언론사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부산일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김진수 사장 사태를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진 채 방관하
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김진수 사장의 해임을 망설이고 있는 것인가. 정수장학회는 정녕 
비위 사장을 비호하는 비리 세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이 두렵지 않은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온 김진수 사장의 민낯이 정녕 부끄럽지도 않
은 것인가. 전국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는 언론의 위기를 초래하고 신뢰를 무너뜨린 김진수 부산일
보 사장에 대한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수장학회는 대한민국 언론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마땅
한 책임과 역할을 다 하라. 부산일보 대주주로서 부산일보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지역사회의 신
뢰를 무너뜨린 김 사장에게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만 할 것이다. 그것만이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정수장학회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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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사장을 당장 해임하라


